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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 군사행동 시사 ‘상황 엄중’ 판단
남북관계 대결로 회귀 시 정권성과 물거품
문 대통령, 6·15 20주년 메시지 주목

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상임위원회 회의가 심야에 긴급 소집됐다. 이는 청와대가 

군사위협까지 불사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여실히 보여

준다.

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것은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. 

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김여정 노동당 제1

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만이다.

北 군사행동 시사…청와대 심야 NSC “그만큼 엄중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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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SC 회의에서는 일단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

졌다고 한다.

청와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등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‘文정부 때리기’까

지 동원해 미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. NSC 회

의에 고정 멤버가 아닌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한 것 역시 이런 기류를 나타내는 것

으로 해석된다.

상임위원들이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으리라는 관측

도 나온다.

국방부가 15일 오전 “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

고 있다”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.

청와대,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 행동

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사이에서 해

온 비핵화 촉진자 역할도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.

또 북한의 폭압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

증(코로나19)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여당의 총선 압승을 견인함으로써 다져놓

은 안정적인 임기말 국정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.

청와대에서는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.

청와대 관계자는 “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통일부

가 이날 “남북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”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

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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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은 6·15 공동선언 2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

성이 크다. 이제 시선은 문 대통령의 입으로 쏠린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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